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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8. 31.(월)

중국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8.31. 현재 배추 15건, 배추김치 124건 통관단계 검사결과 모두 불검출
 - 식약처장, 배추·배추김치 통관 검사 현장 방문 및 철저한 검사 당부
 - 식약처, 수입통관 단계 강화된 검사 지속 실시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의 포름알데

히드 사용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것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서 8월 31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장자커우시’에는 일부 농장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배추에 사용한 것으로 최근 언론

에서 보도된 지역인 ‘캉바오현’ 등 10개 현(행정구역)이 속해 있음

 현재, 식약처는 통관 단계 검사강화 조치(8.24) 이후 수입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에 대하여 매 수입 시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하고 있으며,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8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중국산 배추 15건, 배추김치 124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오유경 처장은 금일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하여 중국산 배추 

및 배추김치의 검사 현장을 직접 살피며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엄격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특히, 오유경 처장은 “수입식품 위해 요인을 통관 단계에서 확실히 차단

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 안전장치”라며, “위해 식품은 단 한 

건의 반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로, 빈틈없는 검사 체계를 

유지해달라“ 강조하였다.

 식약처는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나,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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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절임배추 및 배추김치에 대한 강화된 수입통관 단계 검사를 지속 실

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위해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조처를 신속히 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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